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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6.22.(월) 09:00 배포 2026.62.22.(월) 08:30

투자 전 실사부터 엑시트까지, 지식재산(IP)으로 벤처투자 역량 높인다
-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, 「벤처 투자자 IP 투자 실무 교육」 실시 -

 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

함께 6. 23.(화)~24.(수) 국제지식재산연수원(대전 유성구)에서 「벤처 투자자 

지식재산(IP) 투자 실무 교육」을 실시한다.

 이번 교육은 최근 기술특례상장, 지식재산 금융, 기술 기반 새싹기업 

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 과정에서 지식재산 검증과 활용의 중요성이 

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액셀러레이터(AC)* 등 초기 투자자의 지식재산 

이해도와 투자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 

* 창업 초기의 기업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

 교육은 총 4개 분야,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. 주요 내용은 ▲투자 

관점에서 본 지식재산의 의미 ▲투자 전 지식재산 실사 점검사항 

▲지식재산 금융 및 공공지원 활용 ▲엑시트(기업공개·인수합병) 관점의 

지식재산 점검 등이다. 특히 창업자 개인특허, 직무발명, 특허 실적 

자료집, 경쟁사 특허 침해 가능성(FTO), 기술특례상장 및 인수합병 

과정의 권리·계약 손실 위험 등 투자자가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실무 

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.

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기술 기반 새싹기업의 성장 

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지식재산 이해와 분석 

역량이 필수적”이라며 “이번 교육이 초기 투자자들이 우수 기술기업을 

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

밝혔다.

 한편,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

초기창업자, 성장 개척기업, 벤처캐피탈(VC) 등 창업 및 기업투자 분야를 

대상으로 한 실무 지식재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 

담당부서
국제지식재산연수원 책임자 과  장 최인선 (042-601-4304)

교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해춘 (042-601-43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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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벤처 투자자 지식재산(IP) 투자 실무 교육 포스터


